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⦁덕  

분별, 정의 그리고 자선은 중요하다. 그러나 이상은, 현실적이거나 가상적이거나, 어떤 불편

부당한 사람 - 스미스가 불편부당한 구경꾼이라고 부르는 것 - 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충

분히 공감할 것이라는 것이어야 한다. 그것은 자제를 필요로 하는데, 여기에 진정한 덕이 놓

여 있다.    

덕이 있다는 것은 불편부당한 구경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. 방어적으로 공감을 얻는 

것이라 할 수 있다.     

⦁덕의 기초로서의 타고난 공감  

그러나 스미스는 우리의 도덕성이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. 오히려, 그것은 사회

적 존재로서의 우리에게 내장된, 타고난 어떤 것이다. 우리 각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

느끼는데, 이것은 즉각적이고, 진실하고, 자비롭고, 타고난 것이다. -중략- 

비슷하게 사람들이 우리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공감한다. 사실

상,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진실한 기쁨을 느낀다. 그리고 

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거나 그들의 행동을 찬성하지 않을 때, 그것은 서

로 고통스럽다. 그러나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감정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일으킨 상황이다.   

우리의 감정에 사람들이 공감해줄 때 기쁨을 느끼고 공감해주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는데, 이는 

우리가 무리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.    

⦁불일치와 자제 

우리의 공감 감정은, 비록 진실하다 할지라도, 불가피하게 더 약하다. 그러나 우리가 다른 



사람들의 구경꾼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,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감정의 구경꾼이다. -중략- 

이것은 다름에는 그들을 부추겨서 그들의 원래 감정의 격렬함을 억제하게 할 것인데, 그 감

정 자체를 그들의 곤경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더욱 일치시키기 위해서이다.  

우리가 인생을 나아감에 따라, 우리는 이 자제를 체득한다. 우리의 본성상, 우리는 사물을 

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는 분노나 슬픔이나 기타 감정들의 과잉이 그들을 괴롭힌

다는 점을 체득한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일치하도

록 억제하려고 한다. 사실상, 우리는 그것을 어떤 전형적인, 공평한 사람도 - 불편부당한 구

경꾼이라고 스미스는 말한다 - 우리에 공감할 지점으로까지 완화시키려고 노력한다.  

불편부당한 구경꾼이란 이성과 같은 것이다. 그것의 수단이 공감이다. 많은 사람들에게 통하고 공감할 

수 있으면 이성적인 것이라 보는 것이다.    

마찬가지로,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관심을 보일 때, 우리는 불편부당한 구경꾼이 찬성할 것

이라고 알고 있고,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느낀다. 불편부당한 구경꾼은 현실적이거나 

단지 가정적일뿐일지도 모르지만, 여전히 우리는 안내한다. 그리고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점차 

행동 규범들의 체계 - 도덕 -를 쌓아 올린다. 이것은 사회가 번창하도록 돕는다. 그리고 그

것의 뿌리에 공감이 있다.   

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동정하고 우리 자신들을 별로 동정하지 않는 것은, 우리의 이

기적인 애착을 억제하고 우리의 자비로운 애착을 만족시키는 것은, 인간성의 완성을 구성한

다.  

이는 [도덕 감정론] 책에서 스미스가 선지자 계명으로 설명한 바 있다. “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

사랑하라” 

이는 세상에 대한 배려를 얘기한다. 

    

⦁보상, 처벌 그리고 사회   

이것은 ‘보이지 않는 손’에 관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소수의 경우들과, 우리의 행동들이 어

떻게 잘 기능하는 사회적 질서를 낳는데 이바지하는지, 설사 그러한 결과가 우리가 행동할 

때의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지, 그가 설명하는 훨씬 더 많은 경우들에 관해, 

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의 예이다. 예를 들면, 시계의 톱니바퀴들은 함께 움직여 시간을 

보여준다고 스미스는 관찰한다. 그러나 그 톱니바퀴들은 그것이 시계 제작자의 의도라는 것

을 모른다. 마찬가지로, 우리의 본능적인 행동들이 움직여 사회를 진전시킬 때, 우리는 우쭐

대며 그것을 우리 자신의 이성에 돌릴지 모르지만, 실은 우리는 그것을 자연이나 신에 돌려

야 한다.    

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명확한 설명     


